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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국가(IS)와 성전(지하드) 가운데 들려올 소식‘평화’   

현한나(고신대학교)

I. 들어가는 말

2001년 9.11 사건의 배후인 알카에다(al-Qaeda)와 탈레반 세력 등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이슬람 무장 세력들은 전 세계인으로 하여금 모든 무슬림들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로 보게 하는 오

해를 불러일으켰다. 한국도 2004년 6월 이라크에서 활동하던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 김선일씨가 피

살되면서 이슬람 세력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보다는 이슬람포비아가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IS(이슬람국

가 이하 이슬람국가)에 의해서 8월 말과 9월초에 미국의 두 기자들이 참수당하는 장면이 유툽에 공개

되면서 테러에 대한 공포감이 조성되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이슬람국가가 잘 조직된 연합세력을

중심으로 지하드를 해나가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세력들이 200차례가 넘게 공중으로 공습작

전을 펴왔다. 이 준국가 형태의 무장 단체 이슬람국가는 실제로 2004년 김선일씨를 피랍하여 참수했

던 알자마아트 알 타우히드 왈지하드 ‘일신교와 성전’ 이란 단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에 밝혀지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 사실이 밝혀지자 소름이 돋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이슬람 국가

에 대한 경계심과 공포심은 한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과 중동지역에 흩어져있는 재외국민들에게도 많은

염려와 함께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공습에 이어 지상군을 파견하는 문제에 관해

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자 2003년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에 근거하

여 한국이 또 한 차례 파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는 소리들도 있다.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슬람국가라는 조직과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지하드에 대해서 어떤 시각

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테러에 대한 두려움과 김선일씨 사건에 대한 아픈 기억으

로 무슬림들에 대해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 그쳐야 하는가? 필자는 이슬람국가를 통해 하나님

께서 한국 땅에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슬람

국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단지 두려움이나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의 방향으로 시선을 전환하

려고 한다. 지금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을 향하여 29: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인질로

잡혀있는 야지드족 사람들과 40만이 넘는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떠나 온통 주변국으로 떠나

간 시점에서 단지 마음에 평정을 찾기 위해 거짓평안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

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

하라”(마 10:28)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에 기초하여 평화의 왕 되시며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

1) 예수는 이와 동일한 말씀으로 눅 10장에서는 마을에 보낸 칠십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사탄이 떨

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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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모든 원수의 권세를 밟으며 능히

이길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에 대한 확신에서 오시는 진정한 평안이었다. 성경에는

메시아를 평화의 왕(사 9:6)으로 묘사하며, 메시아의 왕국을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는”사회

(사 2:4; 7:25)로 그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예수께서 평화에 대해 설교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것과 같이 핍박받고 있는 이라크 교회들을 향하여 한국교회와 많은 세계

의 교회들은 중보자로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그것은 무력과 악에 대항하여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복수심에서 비롯된 보복의 순환고리를 포기하는 자세이며, 중동지역에 적극적인 평화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용기 있는 태도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 교회는 미국과의 동

맹 관계 아래 잘못 행했던 외교적 정책들에 대해서 반성해보고, 이슬람이 가진 성전주의적(지하드의)

사고방식이 한국 교회 안에는 없었는가 재평가해보는 성숙된 자세로 세계의 교회들에 대한 윤리적 회

복을 요청하는 파수꾼으로 서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이 논문에서 이슬람국가가 시작된 땅 이라크는 어떤 땅이며, 우리가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IS라고 불리는 이슬람국가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들의 탄생 배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제정

치적 요소들이 역사적으로 개입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이라크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유대교인들, 야지드족들과 시아파와 그 외 소수 종파들에 대한 사건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진술하는 가운데, 그들이 타도의 대상 제 1호로 두고 있는 미국의 실패한 외교정책들에 대해서

되짚어가면서 한국 교회는 앞으로 중동 선교를 위해서 어떠한 장애물들을 극복해 가야하는지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라는 단체가 내건 유일신(알 타우히드)와 지하드(성전)의식이 무슬림들의 세

계관의 뿌리가 된 연유에 대해서 사이드 꾸틉의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과 20세기 일어난 이슬람 부흥

운동의 흐름을 되짚어보면서 이슬람이란 종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디

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세대를 이길 능력과 사랑

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중동 땅에 전해 주실 평화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 될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대가운데 가져야 할 시각에 대해 논하겠다.

II. 이라크의 역사 가운데 다양한 민족과 기독교

이라크는 찬란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숨쉬는 나라이며,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섞여 있어 아주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라크에는 아랍계, 투르코멘, 쿠르드족, 앗시리안 간의 인종갈등 뿐 아

니라 이슬람 내에서 순니파와 시아파, 기독교 내에서는 정교회와 가톨릭, 복음주의로 불리는 개신교

간의 대립이 있다. 그중에 갈대아 교회와 앗시리아 정교회, 개신교등으로 기독교인구들은 총 인구의

4%정도이며, 소수 종교로는 이슬람 국가가 점령한 모술을 중심으로 야지드교, 사비이아교 등도 있다.

이라크 땅에는 성경에 나오는 두 강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창 2:8-14)가 있으며 이 지역은 기원전

722년 이스라엘 북왕국을 멸망시킨 북부 앗수르 제국이 있었던 곳으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

을 받들어 가야했던 니느웨가 있던 지역이다. 구약의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기원전 605년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느부갓네살 왕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까지 영토를 확장하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때

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로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살았다. 티그리스강을 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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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니파가 유프라테스강과 끼고 시아파가 나뉘어 살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했던 고대문명의 발상지였던

두 강 사이 땅을 끼며 한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었다. 느부갓네살왕은 갈대아인으로서 바벨론의 갈대

아인들은 앗수르가 차지하던 영토를 확장하여 니느웨를 정복하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까지 들어가서

612년 남유다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갈대아인들은 바벨론을

근동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로 재건하기 위해 애썼으며, 기원전 539년에는 바벨론이 고레스 대왕에게

망하면서 이란 제국에 편입되었다.

원래 이라크 지역에는 이란인들이라 불려지는 페르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632년 아랍인들

은 칼리프제도를 통해서 페르시아 지역까지 뻗쳐나가면서 이슬람이 이라크를 정복할 때, 대부분의 주

민들이었던 이라크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통치자에게 지즈야 라는 인두세를 내야했다. 오스만 터키가

지배했던 4세기동안에 이라크는 주요 지역이 크게 세 곳으로 나뉘었는데 바그다드와 모술, 바스라 지

역이었다. 이라크 모술지역에는 야지디인2)들이 살았고, 산기슭에는 쿠르드인들이 살았으며, 바그다드

를 중심으로 순니 무슬림 아랍인들과 순니 쿠르드인들이 살았으며, 바스라 지역에는 기독교인들과 많

은 유대 공동체들이 살았다. 이들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네스토리아 기독교인들로서 고대 앗시리아의

니느웨 지역의 후예로 여긴 이라크인들이다. 그래서 이라크는 아르빌 지역을 중심으로 북부 쿠르드문

화와 수도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하는 순니 이슬람 아랍문화, 바스라를 중심으로 시아파 이슬람 아랍문

화와 북부 여러 도시에 흩어져 사는 기독교 민족 앗시리아인들의 문화와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을

끼고 중류지역에 살고 있는 베두인들 유목민 아랍인들의 문화가 자리잡았다 (공일주, 2006: 29)

이라크는 전체 인구의 60%를 남부 지역에 사는 시아파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15%를 북부지역 쿠

르드족이 차지하고 있고, 중부와 북부 순니파가 20%를 차지하면서 소수민족인 투르코멘, 아시리아인

들이 4%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앗슈르라 불리는 앗시리아인들의 교회는 에베소 공의회(431)을

거치지 않고 정교회에서 떨어져나간 네스토리우스파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네스토리우스파에 속

한 동방교회와 안디옥 학파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시리아 정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와 통합한(1830)

칼데아 교회와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 두 강 사이를 끼고 고대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해

온 아람인들의 후손들이 거주한다. 이라크 전체 인구 2700만 중에서 이슬람 국가가 일어나기 이전 기

독교인들은 4%이며, 현재 피난 간 난민 중에는 40%가 기독교인들이다.

이라크는 미국이 2003년 침공한 이후 과도통치위원회가 세워졌으며 2005년에 신헌법을 통해 총선

을 거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기까지 과도기를 겪었다. 그 이후 시아파 성직자들은 이라크 내에서 가

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로 부상하였으며, 이란의 호메이니가 건설한 것과 같은 신정국가 건설, 정교

일치 국가 건설 계획을 세우게 되었으며, 사담 후세인 정권 때에 수니파에 밀려 핍박받고 정치에 못

나섰던 시아파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수니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가

운데 사담 후세인 정권 때 하층민으로 전락했던 시아파와 쿠르드족이 새 정부를 주도하면서 순니파들

2) 야지디인들은 주로 이라크에 많이 주둔하며 그 외에도 시리아, 터키, 러시아 등지에 살아가면서 자신들

의 성지와 예배당을 근처로 마을을 이루어왔다. 자신들이 따르는 샤이크 아디(Shaikh Adi), 무사피르

(Musafir)의 아들,의 무덤이 있는 모술의 북동쪽에 있는 세칸(shekhan)이란 지역의 Lalish라는 계곡

근처와 모술에서 80km 서쪽으로 떨어진 시리아와의 접경지역인 신자르에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

었다. 이들이 믿는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의 혼합된 가르침은 오래전부터 일신론자들에게도 부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 체계들과 경전들이 서구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 미스테

리로 남아있다. (Sam Ahmed 1973, 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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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여 순니파 무장세력들은 내전을 준비해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라크 북

부 지역인 모술, 키르쿠크 지역은 유전지대로 늘 내전의 위험 가운데 있었다 (장병옥, 2008: 315).

예상대로 오늘날의 이슬람 국가도 이라크 전쟁과 후세인 정권이 타도된 것에 대한 보복심에 의해 조직

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III. IS기원과 탄생

이슬람 국가는 이라크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준국가 형태의 무장단

체이다. ISIS라 알려진 이슬람 국가는 ISIS(이라크와 시리아 지역 이슬람 국가) 혹은 ISIL(이라크와

레반트 지역 이슬람 국가)로 알려지다가 지금은 이슬람 국가(IS)로 호칭된다. 이슬람국가는 2014년

올해 6월 10일 1주일 만에 이라크 영토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약 60km떨어

진 바쿠바까지 진격하여 순니파들의 지원 하에 이라크 영토를 급속히 장악한 뒤에, 6월 29일에는 최

고 지도자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칼리프로 하는 이슬람국가(IS)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전세계에

시리아의 알레포에서부터 이란과 이라크 지역까지 걸치는 광대한 지역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는 의

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 2014년 수면위로 드러난 이슬람 국가의 시작은 실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

라갈 수 있다. 김선일씨를 살해했던 자마트 알타우히드 왈지하드(Jama’at-al-tawhid wal-jihad) 즉

‘일신교와 성전’이란 단체가 이슬람 국가의 기원이 된다.

실제로 이 단체는 2003년 수니파에 속하는 아랍 반군 세력들로 여겨졌는데 알카에다와 무자헤딘과

연계성이 깊다. 처음에는 단순한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알려졌으나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레바

논, 터키 지역에 이르기까지 무슬림 지역을 확대하여 이슬람이란 종교 아래 국가들을 통합하고 궁극적

으로는 칼리프 제도를 부활시켜 21세기에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순니들의 이슬람의 제

국, 제 2의 압바시드 왕조를 세우고자 하는 범국가적 중동지역의 조직적 이슬람 무장 세력으로 발전하

게 되었다. ‘일신교와 성전’이란 단체의 시작은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라는 지도자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2004년 10월 17일 알카에다에 충성을 서약하고, 2014년 알카에다와 결별하기까지 근 10년 동

안 이라크 지역 알카에다의 전담역할을 맡아왔었고, 김선일 씨 외에 많은 외국인들을 인질로 잡아 공

개적으로 협박 후 살해하기도 했다고 알려진다.

아부 무삽 알 자르카위(abu-musab al-Zarqawi)는 요르단 출신으로 1966년 10월 요르단 자르카

지역 광산촌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그러한 연유로 그의 이름이 알자르카위가 되었다. 그는 ‘일

신교와 성전’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포부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

의 선봉이 되며, 이슬람 국가를 통해 약속된 승리와 미래의 희망을 무슬림들에게 안겨주는 것이다. 우

리들은 배교자들의 당들과 무신론자들을 좌절시킬것이며, 알라의 명령에 따라 승리를 확신한다. 우리

는 준비된 군인이며 알라를 위해 충성을 맹세한 이들이다. 오직 유일한 알라를 선언하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우리들은 한 형제들로서 지하드를 함께 지지하며, 선을 위하

여 알라가 그 백성과 이슬람을 보호하실 것을 믿는다” (River, 2014: 23).자르카위는 바그다드로

2002년부터 머무는 동안 2004년 10월 17일 본격적으로 오사마 빈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와 연맹을

맺으면서 이라크 지역의 알카에다로 알려졌다가 지금은 이슬람 국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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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자르카위가 사망한 이후, 알 바그다디(Abu Bakr al-Baghdadi)로 알려진 본명은 이브라힘 알 바

드리(Ibrahim Awwad Ibrahim Ali al-Badri)라는 지금의 지도자가 2010년 5월 16일 이슬람국가

를 리드하게 되었다(Sekulow, 2014: 4-10).

알 바드리는 빈 라덴과 같이 교육수준이 높은 학자출신으로 세이크(종교지도자)란 말대신 선생

(doctor)이란 호칭으로 자주 불린다. 바그다드 이슬람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이슬람학과

역사, 아랍 문학 등에 학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유식한 사람이며, 좋은 집안 배경에서 태어난 종교

적인 학자이며, 종교 지도자 ‘이맘’이기도 하다. 그가 태어난 지역 사마라(Samarra)3)는 압바시드 칼

리프 왕조 때에 수도로 여겨졌으며 순니파가 주류를 이루고 살고 있는 도시이다. 그는 이라크 전쟁당

시 팔루자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2005년 미군부에 의해 잡혀 감옥에 들어갔

다가 2009년 25,000명의 수감자와 함께 사면되었다. 그는 기회주의자이며 전략가로 알려지는데

2011년 3월부터 시리아에서 내전이 시작되자 조직의 이름을 ISIL로 바꾸고 시리아에 본거지를 두고

시리아와의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테러활동을 펼쳤으며, 교통로와 원유 송전로를 차지하여 알카에다의

리더인 아이만 알 자와히리(Ayman al-Zawahiri)의 전술 등을 넘어섰다고 평가된다. 알 바드리는 싸

움의 전장에서 나와 지하디스트들과 함께 직접 싸움을 치루고 있어서 많은 지하디스트들이 바드리를

따라 이슬람 국가에 자원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1년 12월에 미국이 이라크에서 물러난 이후 이슬람

국가라는 이 조직은 더욱 힘을 받게 되었으며, 아랍의 봄 이후 2011년 시리아 전에서 모습을 등장하

기 시작하였다. 지금 그는 천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있고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천만한 인물이란 수식

아래, 새로운 빈 라덴으로 지목되고 있다(River, 2014: 50).

이슬람 국가는 2014년 올해 8월 20일 프리랜서였던 미군 기자 제임스 폴리를 참수하는 동영상을

내보낸 지 12일만에 9월 2일 IS는 또한 외신에 미국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란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트로프를 참수하였다. 스티븐은 프리랜서 활동하였는데 지난해 8월 시리아에서

납치되어 제임스 폴리 기자가 참수당할 때 동영상에 등장하여 다음 희생자로 지목되었다가 결국 예고

된 대로 참수 당했다. 이슬람국가는 영국인기자 데이비드 카우손 해인즈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 희생

자가 될 것이라고 지목하였는데 이 때문에 정부를 대표하지도 않는 민간인들을 살해하여 전쟁을 선포

해 가는 이슬람국가에 대한 비난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기 시작했다.4) 그러나 반대로 이슬람국가의

참혹한 영상들과 메시지들은 SNS를 타고 세계에 전달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은 용병으로 참여하여 이슬

람국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올해 초만 해도 이라크 내에 1만 명 정도로 주둔한다고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약 5만명 정도까지 이슬람 국가의 군사들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 지

하디스트들 용병들이 꾸준히 증가하여 우려를 사고 있다. 용병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전쟁을 지속하

기 위해서 이슬람 국가는 원유를 팔아서 연간 3억 달러의 수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들이 생산한 원

유들은 터키의 암시장에서 거래되어 매일 100만-300만 달러가 되는 테러자금들을 확보해 가는데 사

용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인 인질들을 많이 붙잡고 있어 이들의 몸값을 테러자

금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구세력들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공습을 통해 이들의 자

3) 사마라는 보는 사람이 즐겁다라는 뜻을 가지며,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124km 떨어져 9세기 압바스

왕조 때 칼리프 알 무타심에 의해 천도되었다.(권삼윤, 2003: 194).

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9667 2014. 9.3. “미국인

기자 참수에 대한 기사-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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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줄을 끊기 위해 유전지역을 중심으로 송유관들을 파손시키고 있다.

IV. 이라크와 시리아 공습 현황과 난민들

현재는 시리아의 유전 10곳 중에서 6곳을 이슬람 국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지역에도 공

습을 감행하고 있다. 이라크의 쿠르드군인 페쉬메르가5)는 9월 30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

슬람국가가 장악했던 시리아 접경마을인 라비아를 탈환하였다.6) 이들의 승리는 시리아 지역 내 쿠르

드족과 이라크 내 영향력 있는 수니파 부족인 샤마르족의 지원 아래 가능했다고 알려지는데, 이것이

시리아 내 공습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성과였다. 페쉬메르가는 라비아 외에 키르쿠크, 주마르 등 전

투기등의 공군력들을 미국과 영국 등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슬람 국가를 공격하였으며, 미국은 9월

29-30일 이틀 동안만 각각 11차례 총 22차례의 공습을 강행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습으로는 이슬람 국가 척결이라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다는게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 국가와 같은 반정부군, 이슬람 국가 세력에 맞설 수 있는 지상군 파병을 대신할

용병들이 필요한 상태이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시리아 반군세력들을 훈련하고 지원할 수 있

게 당장 5억 달러를 집행해달라고 요구해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아

랍에밀레이트 연합과 터키까지 이슬람국가와 같은 수니파 정권들이 정권을 장악한 나라들과 결합하여

이슬람국가를 격퇴해야 하는데 자국 군대를 파견해서 싸워줄 의향이 없는 같은 순니파 정권들 때문에

쉽게 이슬람국가 척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슬람국가를 없애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권은 시리아 정부군인데 미국은 시리아 내전기간 동안 시리아 반군의 입장에 서서 시리아 정부군을

타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리아 내에 자리 잡은 이슬람국가도 쉽게 타도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공습

외에 지상군 파견 문제가 더욱 시급해지면서 이슬람국가에 대응하는 서구세력들은 이 문제를 장기전으

로 끌고 가고 있고, 붙잡힌 소수민족들과 희생자들만 애타는 시점이 되었다.

이슬람국가(IS)의 외부의 적은 미국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시아파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 유대교들,

야지디족 그 외 소수 종파들이 된다. 이슬람 국가는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의 일부를 장악하였을 뿐 아

니라 이라크 북부지역에서 인종 및 종교 소수집단을 탄압, 청소하고 있는데 아시리안 기독교인들, 시

아파 투르크멘족, 시아파 샤박족, 야지디족, 카카이 및 사비안 만다이즘교도 등이 박해당하고 있다. 또

한 이슬람국가는 같은 무슬림들이지만 순니가 아닌 시아파를 없애기 위해 조직적으로 시아파 모스크와

성지를 포함하여 비수니파 무슬림들 공동체가 숭배하는 성지들을 파괴했다.

이라크 내 기독교인들은 소수로서 전체 인구의 4%미만이었는데 이슬람국가는 2014년 6월 10일

5) KRG라고 불리는 쿠르드족 자치 정부를 지키는 페쉬메르가(죽음과 맞서는 사람들이란 뜻)는 19세기

말 오스만 제국 때부터 형성되어 영국과 러시아등 강력한 나라들에 이용되었으나 결국 버려지고, 이란

과 이라크 북부지역을 떠돌면서 홀로 싸우면서 탄압 속에서 버텨낸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담

후세인 당시에는 쿠르드족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키르쿠크 유전지대에 이라크인들을 대거 이주시켜 쿠

르드족을 추방하려 했으나 쿠르드족은 이라크 정부와 15년에 가까운 투쟁을 벌였으며, 1980년대부터

88년까지 있었던 이라크-이란의 전쟁에서 이란 편에 서있었기에 후세인은 그에 대해 보복으로 화학무기

를 살포하여 쿠르드족 10만여명을 학살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6) 이슬람 국가가 야지디족을 학살했던 신자르와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 이라크의 제 2도시인 모술에서

북서쪽으로 100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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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 제 2의 수도인 모술을 점령한 후에는 한 사람당 250달러에 해당되는 인두세를 내지 않는다

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였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의 마을이라 알려진 모술에서 30km가량

남쪽으로 떨어진 카라코시 지역에는 인구가 전체 5만여 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 개종하지 않으면 참수

하겠다고 하여 마을 전체가 혼돈 상태가 되면서 다 떠나고 북쪽의 쿠르드족이 사는 지역으로 피난가면

서 사람이 없는 유령 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2014년 8월 초부터 이슬람국가는 또 한 차례 쿠르드 자

치정부군 조직인 페쉬메르가를 몰아내고 티그리스강 상류의 모술댐을 장악하게 되면서 물과 전기를 확

보하고 댐을 확보하게 되었다. 카라코시뿐 아니라, 탈 카이프, 바르텔라, 카람레슈 등 5개 이상의 기독

교인들의 마을 등이 이슬람 국가에 점령당하고 십자가를 떼어내야했다. 피해자들은 기독교인들뿐이 아

니다. 국제엠네스티의 보고에 의하면 8월 2일 대량학살의 생존자는 이라크 북부 신자르 지역에서 이슬

람국가의 무장세력들이 야디지족의 수십명의 남성과 소년들을 살해했고, 트럭으로 몰아넣어 교회 지역

마을로 끌고 가서 집단 학살하거나 개별로 총살하는 등 인공청소를 벌였는데 야지디족 여성들은 강간

을 당하거나 성폭력을 당했고 가족 전체도 납치당한 경우도 많았다고 보도하였다. 여인들은 모술 학교

들에 갇혀서 이슬람 국가의 군인들에게 노예처럼 취급을 받거나 강제로 팔리고, 강제결혼을 하게 되거

나 인간방패로 잡혀있다. 2014년 8월 9일자 신문에 의하면 이슬람국가는 야지디족 300가구에 찾아가

개종이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라며 협박을 가하여 북부 산악 지대에 살고 있는 4만 여명의 야지디족을

고립되도록 하였다. 그래서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나라들은 갖힌 야지디족들을 돕기 위해 구호품

을 공군기를 통해 여러 차례 투하시켜주고 있다.

이슬람국가는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으로 지하드를 퍼뜨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의 카바 까지도 위협을 주고 있다. 메카에 있는 카바 돌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돌을 향해서 예배하

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이슬람 국가는 “알라의 뜻이라면, 우리들은 메카에 있는 돌을 숭배하는 이들을

죽이고 그 돌마저 파괴하겠다. 사람들은 알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섬기기 때문이다.”라고 말

하였다. 이슬람 국가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시아파의 묘지들이나 성지, 모스크와 종교적인 장소들을

다 파괴하는데 묘지 숭배나 다른 종교적인 유적지들을 신성시하는 것이 이슬람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슬람 국가는 2014년 6월 25일 미국에 대해 위협하는 메시지들을 미디어들

을 사용하여서 밝혔다. 그들은 “CALAMITY WILL BE FALL US” 즉 ‘재앙의 중심은 바로 미국을

제거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뜻의 성명서를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다.(River, 2014: 530) 이슬람 국

가는 현재 지역패권에 무력으로 개입하고 있는 미국세력에 대한 타도를 일차적 목표로 가지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우상숭배자라고 규정되는 다른 종파 사람들을 참수하거나 인질로 붙잡고 있다. 그

렇다면 이렇게 미국에 대한 공격을 자행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고, 타종교에 대한 강한 성전의식은 어

디서 비롯된 것일까?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중동 지역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불만

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근본적으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할리야 시대에 대한 타도이다.

미국을 타도하는 것은 곧 이슬람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의 국가를 타도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을 타도하

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한 이유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소위 생각하는 미국에 화살을 돌리고 유

대인들이 중심이 된 이스라엘을 레반트 지역에서 타도하면 지하드는 일차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할리야 시대에 대한 타도로,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사이드 꾸틉을 비롯한

이슬람 원리주의적 사고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알라의 뜻에 따라 이슬람법에 기초한 국가를 세



- 8 -

우기 위해 알라의 법과 꾸란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시아파와 우상숭배자들,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타도되어야 한다(마크 A. 가브리엘, 2009: 215). 이슬람 국가는 일반적인 온건한 무슬림들과는 다르

다. 이들은 지하드 성전을 수행할 의무를 갖고 자신들의 손에 의해 알라의 적이라고 생각되는 자들을

척결해야만 진정한 무슬림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알자마아트 알타우히드 왈지하드 때부터 이슬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일신론적 세계관과 지하드가 왜 미국이란 국가와 21세기 자할리야 시대를 타도하

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진술하겠다.

V. 이슬람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

1. 유일신과 지하드

유일성 원리를 나타내는 알타우히드(al-tawhid)의 의미는 본래 알라의 유일성을 의미한다. 이 일신

론적 사상은 알라의 유일성과 함께 신적 통치의 단일성과 피조세계의 단일성 이란 구조를 갖는다. 즉

모든 사회의 질서와 움직임이 유일신으로부터 기원해야 하며, 정교가 일치된 신정정치를 추구한다. 또

한 신의 유일성에 관련하여 단일한 원리로서 절대자의 유일신성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무슬림 생활

의 전 영역을 지배하게 되었다(최재훈, 2010: 151). 타우히드는 이슬람의 기초로서 자리잡게 된다.

즉 알타우히드 사상은 단지 이슬람이 믿음의 신앙적 영역일 뿐 아니라 세속적 영역에 걸쳐 합일된 생

활방식으로서 단일성을 가져야만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슬람은 종교일 뿐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인간 생활의 분야를 포괄하고 지배하는 삶의 방식으로 이해된다. 이슬람이란 아랍어

로 알라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다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신자들은 개인의 마음의 안정과 공동체

전체로는 완전한 평화적 질서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의 상태는 움마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능하다(김정위, 2001: 281). 무슬림들이 말하는 움마(Ummah)라는 것은 인종, 문화, 역

사, 언어를 초원한 종교적이며 강력한 정치체제의 근간이 되면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배경을 바탕으로 정교가 일치되는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이기도 하다(최재훈, 2010: 149-

150). 따라서 국가를 통치하는 주권자 또한 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야 하며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 통치

자는 이맘이나 칼리프와 같은 신의 대리자로서 절대적으로 신의 계시에 복종하고자 하는, 절대자로부

터 위임받은 이가 다스려야 한다. 신의 의도대로 공동체인 움마를 이끌어갈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

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일적인 세계, 알라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이슬람

의 세계관에 따르면 세계는 따라서 이슬람의 영토 (dar-al-Islam)과 전쟁의 영역(dar-al-harb)로 양

분된다. 이슬람의 영토는 무슬림들이 서로 평화롭고 자유롭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실천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타종교인들(불신자)도 무슬림들의 통치에 복종하고 인두세(지즈야)를 지불하면서 무슬림들이

갖는 권리를 부분적으로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다(김정위, 2001:283-4). 반면 전쟁의 영토는 이교도

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로서 무슬림들은 전자의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해 지하드를 할 수 밖에 없다.

세계의 많은 지역이 이교도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진 무슬림들은

원리주의적 운동은 내부의 모순(세속화된 무슬림들)들을 극복할 뿐 아니라 외부세계 또한 변화되도록

점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믿는다. 세속화가 들어오면서 무슬림 공동체들은 이교도들의 세계-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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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동경하게 되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았다. 현실의 모순구조를 타파하고 진정한 이슬람 사회, 이

상사회 건설을 위해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따라서 유일신과 지하드를 외치는 이슬람국가의 목표는 단

지 미국을 타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하드는 모든 무슬림들이 행해야 하는 것인가? 지하드는 개인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한 오

행7)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슬람을 따르는 이들이라면 공동체의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

다. 알라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자와 공격자에 대항하여 싸우는 성전에 참여하는 것은 무슬림들의 신

성한 의무이며, 공동체가 결정한 성전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 할 마땅한 바이며, 참여하여 순교

할 경우는 천국이 보장된다고 믿고, 마지막 심판에서도 면제된다. 지하드의 대상은 넷으로 구분되는데

꾸란은 “박해가 사라지고 종교가 온전히 하나님만의 것이 될 때까지 성전하라”(꾸란 8:39)에서 가르치

며, 둘째로는 신자를 향한 지하드로서 배교자, 반대자, 범죄자에 대한 지하드로 나뉘며, 성서라는 경전

을 지닌 백성들인 유대인, 기독교인, 조로아스터교인들과의 지하드가 있으며, 방어적 의미의 지하드가

있다. 전통적으로 전쟁의 선포는 칼리프나 이맘의 책무였는데, 지하드를 감행하기 이전에 보통 3일간

의 유예기간을 주어 불신자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기도 한다(황병하, 2007: 21).

지하드는 이슬람의 원리로 돌아가고자 외세를 배격하고 이슬람 정신을 부흥시키고 개혁하고자 함에

있어서 정당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한 연유로 무신론, 다신론 및 우상숭배에 버금가는 인종주의, 민

족주의는 세속에 물든 민족주의적 사상에 반대한다. 민족주의는 인류를 민족별로 언어별로 갈라놓아

인류의 단합을 깨뜨리는 불합리한 사상으로, 현대판 부족주의이며 사회주의는 무신론자들의 세계관으

로 이슬람의 투쟁대상이 된다. 중동 아랍 지역에서는 아랍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서구로부터

들여온 이데올로기들과 세속적인 정치이념들이 알라가 원하는 법적 질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

었고, 그로 인해 초기 이슬람으로의 회귀, 이슬람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하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다면 그것은 타자 혹은 외부와의 전쟁선포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영적 성숙과 도덕적 정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무슬림들 스스로가 자신의 욕망과 죄악을 되

짚어 타도할 대상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신과의 깊은 내적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자하다

(jajada)는 ‘노력하다’ 라는 아랍어 동사 어근에서 파생되었고(김정위, 2001: 41), 무자하다 즉 지하

드를 행하는 자들이란 뜻에서 무자헤딘(무장전사들)을 의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영

적 성숙과 도덕적 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원래 지하드의 정신이다. 그리고 또 다른 파생형인 이즈티하

드 의미는 지적이고 과학적으로 무장한 자가 꾸란과 순나 구절들 뜻을 연구하여 새로운 부흥운동을 도

모하는 것으로 자신의 내면의 의지와의 투쟁이며, 자신이 가진 이기적인 야망, 욕망 등으로부터 이겨

서 자유한 상태로 나아가는 세속성을 극복하는 인간의 씨름(struggle)을 의미한다 (최재훈, 2007:

166; 현한나, 2013: 166-167). 따라서 무자헤딘이나 알카에다와 같은 이슬람을 표방한 급진적 이슬

람주의 단체에 의한 지하드는 외세와의 전쟁으로 지하드 개념을 왜곡시킨 것이 분명하다.

2. 지하드를 통한 자할리야 사회 타도: 사이드 꾸틉

7) 샤하다(고백), 살라트(기도), 사움(금식), 성지순례(하지), 자카트(2.5% 구제비)를 수행하는 것을 이

슬람을 따르는 무슬림들의 기본적인 5가지 기둥 혹은 오행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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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하드를 통해 타도해야 할 대상이 되는 자할리야는 무엇이고, 그러한 사상은 언제부터 시

작되었을까? 자할리야 사회는 믿음과 사고, 경배와 수행, 법적 규율에 있어서 유일신 알라에게 복종하

지 않는 다른 사회로서 혼란과 무질서, 전복해야 할 사회를 의미한다. 자할리야 사회는 알라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인 공산당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이며, 우상숭배 사회로서 알라 외에 다른 신을 믿

고, 정교한 숭배의식을 갖고 있는 사회이며, 또 유대교와 기독교의 사회8)이기도 하다(사이드 꾸틉,

2011: 183-190). 자할리야는 이슬람이 태동하기 이전 무함마드가 개혁해야 했던 이슬람 이전의 혼

란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한 이유로 이슬람을 믿는 신실한 무슬림들이라면 서구 세력과 우상 숭배하는

이들로 뒤덮인 21세기 자할리야 사회를 뒤집고 새로운 이슬람 사회 건설을 위해 나서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며, 목표물이 될 수 있다. 사이드 꾸틉은 이러한 자할리야 개념을 (Sayyid Qutb) (Jahiliyya)

20세기 상황에 확대해석하여 이슬람 이전의 아라비아반도 상황에 대해서 초창기 무슬림들이 자할리야

라 규정한 것을 현대의 무신론적, 세속적 사회에 대입하게 된다. 절대 신의 계시와 의지로 인해 세상

이 지배되지 못할 때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인간 의식, 생활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민족주

의 등 모두 불완전한 사회 형태의 모습이며 처단해야 할 것들이다.

사이드 꾸틉은 “이슬람이 다시 인류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한

무슬림 공동체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자할리야 상황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집단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신이 정해놓은 것을 무시하고 인간이

멋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형태를 띤다. 신의 권위에 대한 이러한 도전의 결과는 신의 창조물

인 인간에 대한 억압으로 나타난다. 공산주의 체제하에 일반인이 겪는 굴욕과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자본과 제국주의의 탐욕으로 발생하는 개인과 국가에 대한 착취는 신의 권위에 반기를 들고 신이 부여

한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데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들이다. 이슬람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잘못된 법과 관습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곳을 ‘이슬람 세계’라고 불

러왔다. 나는 이슬람을 부흥시키려는 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류의 리더십을 되찾아오기까지 아주

긴 여정이 될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 (사이드 꾸틉, 2011: 140)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슬람은 단순히 신앙의 혹은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오판이다. 이슬람은 사

이트 꾸틉이 말하듯이 삶의 방식으로서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 운동을 조직하는 실질적인 단계를 취

하게 되며, 이슬람법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책임의식을 갖게 되며 동등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믿는

다(사이드 꾸틉, 2011: 172-174). 따라서 지하드는 단순히 종교를 강요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이 아

니라 이슬람법 아래에서 오직 알라에게 복종하여 자유를 얻도록 하는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 모든 것

들을 차단하고 온 세상이 알라의 뜻에 의해 바른 체계아래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며,

8) 기독교인들은 원래의 믿음을 왜곡하고 알라의 특별한 속성을 다른 존재와 결합하여 믿고 있는 예수를

알라의 아들로 인정하는 삼위일체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알라와는 동떨어진 개념을 갖는다. 기독교

인들은 알라가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복종했으며,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이 쉬르

크(다른 신을 알라와 결합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계시를 부정하고 있

다는 점에서 타도해야 할 대상이된다. 세속주의를 표방하면서 알라 외에 다른 것에 복종하기 때문에 알라

에게 완전한 복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이슬람적, 불법적이란 것에는 동일하다(사이드 꾸틉

2011, 183-190)



- 11 -

알라가 명한 삶의 체계인 무슬림 공동체를 확립해 가는 수단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VI. 21세기 무장조직 단체의 형성과 급진 세력의 부흥

1. 알카에다

알카에다의 시작은 꾸틉의 사상과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꾸틉이 주창한 반서방, 반세

속주의 투쟁의 정신이 이 무장세력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며 꾸틉이 죽고 난 후 수제자였던

빈 라덴이 이러한 사상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사이드 꾸틉의 동생 무함마드 꾸틉은 사우디로 이주하여

이슬람학 교수가 되었으며 형의 저서들을 편집하여 출간하고 이슬람 전역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무함마드 꾸틉의 대표적인 제자이면서 추종가는 자와히리였는데 그는 이집트 출신으로서 알지하드를

이끌다가 알카에다의 공동 창립자가 되었다. 형의 사상을 가르치던 무함마드 꾸틉이 빈 라덴의 스승이

된 것은 사우디의 킹 압둘아지즈 대학교에서 였고 빈라덴은 그의 수업을 열심히 듣던 학생이었다. 따

라서 자와히리와 빈 라덴이 꾸틉의 영향을 받고 알카에다에 몸 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1979년은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성공했으며, 이란과 같은 이슬람 혁명정부 수립을 위해 움직임이

본격화될 때 구소련은 바로 옆의 나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세력 조직과 훈련을 위해 주고 있었

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수만명의 훈련된 이슬람 전사들이 전투 현장에서 이슬람식의 강한

군사훈련과 교육들을 받은 것은 이슬람 과격 세력 단체들의 국제화, 테러 세력의 확산에 큰 기여를 했

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성전을 하다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자국에 들어가 반정부 활동이나 반

서방 활동들을 하게 되었다. 건설업계의 대부였던 빈 라덴의 집안은 막대한 부를 쌓은 후 그것을 가지

고 아프간의 무자헤딘의 자금과 물자 조달의 임무를 맡았으며, 구소련에 저항하는 무자헤딘들은 사우

디의 재정적 지원 아래, CIA와 미국 정보부의 교관 아래 강한 군사훈련을 받았다.

알카에다는 1989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소련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몰아내는데 한 동역

자들이었다. 20세기 후반에 이슬람 이념에 따라 투쟁 단체에서 싸우는 의용군들로 시작되어 아프가니

스탄에 소련군 철수를 반대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중동지역의 이슬람 혁명을 위해 집중하게 되면서

아프가니스탄 지원국은 알카에다로 변화된 것이다. 알카에다는 원래 무자헤딘이란 세력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걸프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군대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슬람교의 2대 성지 메카와 메디나

에 상주시킨 것이 계기가 되어 이에 반발하던 무자헤딘들이 반미 투쟁을 벌이게 되었다. 알카에다는

후세인의 세속화적 성향에 대해서도 반대했지만 미국이 이라크를 적대시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반감을

갖고 있었다. 이후 알카에다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세력을 지원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안에 알카에다

훈련소를 구축했고, 서방 국가에 대한 공격과 이슬람 혁명을 실시하기 위해 함께 노선을 구축해나갔다.

알카에다는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을 공격했는데 미군이 사우디에 주둔하면서 중동 지역 군사

사령부를 두게 되면서 알카에다와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이다. 알카에다는 정부의 반대에 의해 이

라크에 주 본부를 두지 못하고, 일부는 수단, 소말리아, 예멘 등의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약한 지역으로

잠입하게 된다. 알카에다는 소말리아로 이동하던 미군 병력을 예멘에서 공격했으며, 1993년 2월 세계

무역센터의 기초부분 건물을 폭파하려했으나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고, 1996년에는 클린턴 대통령 암

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했고, 1998년에는 탄자니아와 케냐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 폭탄 테러를 감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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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명의 인명 피해를 냈으며, 2000년에는 예멘에서 보급품을 선적하던 미국 구축함 콜 호에 자살 공

격을 해 병사 17명을 살해했다. 그리고 9.11에 미국에 보복을 자행하였다(윤태영, 2007: 78-80).

2. 탈레반

오사마 빈라덴을 중심으로 한 알카에다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직은 바로 탈레반이다. 탈레반

은 아프간 남부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파슈툰족에 바탕을 둔 부족단체에서 출발한 조직이다. 탈

레브 혹은 탈리브(talib)는 전통식 이슬람학교(마드라사-Madrasa) 등의 학생들을 가리키는 말

이며, 탈레반(Taliban)은 탈리브의 복수형으로 '학생조직'을 의미한다. 이 조직은 무함마드 오

마르를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활동을 시작하였고 아프가니스탄이 1979년 옛 소련군의

침공을 계기로 소련의 점령 하에 들어갔을 때 이슬람 조직들을 중심으로 미국 등의 지원을 받은

저항세력 중 하나로 활동하였다. 10년 이상 반 소련 항쟁을 벌이다가 1989년 소련 붕괴 직전

모스크바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시켰는데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전불안이 계속됐고

정부의 공백을 틈타 군벌들이 내전을 벌이게 되면서 이 단체는 1990년대부터 표적을 미국으로

두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7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을 중심으로 급격한 이슬람 정통주의를 고수하면서 합법적

정부로 자리잡았으며, 동료였던 오사마 빈 라덴을 미국에게 내놓을 수 없었기에 오사마 빈라덴

과 알카에다를 도우면서 숨겨주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세력은 자생적인 풀뿌리 조직으로

주민들과 군인들이 한 공동체로 묶여 탈레반 정권을 돕는 국내 세력과 국외의 파키스탄 소속의

파슈툰부족 등의 합작으로 미국은 주민과 탈레반을 분리하여 처단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미국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었다. 물론 2001년 12월 미국이 탈레반의 도시 칸다하르를 함락시키면서

아프가니스탄 전투는 종식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파슈툰 부족과 다른 부족 대표들이 정

치적 합의를 하는데 성공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새로운 정부와 헌법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정부

를 구성했고, 북부동맹을 도왔던 카르자이를 수장으로 점차 회복하게 되었지만 아프가니스탄이

진정 회복된 것인가 탈레반은 정말 뿌리 뽑혔는가 하는 것은 의문으로 남는다. 탈레반 정권 타

도이후에도 알카에다와 연관되었던 ‘일신교와 지하드,’나 ‘호라산’ 그룹은 더 넓은 네트워크를 형

성하면서 레반트 지역의 이슬람 국가를 세우기 위해 2011 시리아 내전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3. 호라산

호라산(Khorasan)으로 알려져 있는 시리아 내의 또 다른 극단주의 세력들은 아프간 일부를 포함하

여 과거 이슬람 칼리프 통치 국가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들은 알카에다와 연계조직을 이루는 자브하트

알누스라 전선(승리전선)과 공조하기 위해 2012년 이후 시리아로 잠입하여 지하디스트들로 활동하였

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알카에다의 주도하에 예멘, 시리아 및 유럽 출신 조직원들로 구성된

호라산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서방 국가에 대한 테러 공격을 하기 위해 특별히 결성된 조직으로 그 이름

은 '해가 뜨는 나라'라는 의미로 현 이란·아프가니스탄 지역을 말하는데, 이슬람에서 종말 때에 이슬람

의 군대가 궐기할 곳으로도 언급되기도 한다.9) 이들은 뉴욕 중심부의 타임스퀘어와 같이 유동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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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해외에 나와 있는 미 공관에 대한 공격을 주목적으로 조직됐으며 이와 관련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호라산은 그 리더가 알카에다의 이란 지부 책임자였던 삼십대 중반의

무흐신 알파들리 라는 사실 말고는 조직원 수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을 정도로 베일에 가려

져 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알파들리는 알카에다 창립자 오사마 빈라덴의 측근으로 폭탄전문가이며,

9·11테러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고, 빈 라덴을 사살한 미국에 보복 테러

를 하기 위해 내전으로 시리아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호라산을 이끌고 반군 세력으로 출동한 것으로

보인다.10)이 호라산 그룹은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역의 반군세력 중의 한 무장단체로 이해할 수 있다.

VII. 미국의 대중동 정책과 테러 보복에 대한 평가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동의 대외정책을 수립했다. 1950년부

터 1980년대 사이 미국은 소련과 동맹을 맺은 아랍 국가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던 일부 아랍 국가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중동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 1991년 미국은 석유 때문에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쿠웨이트를 합병하지 못하게 했으며, 친 아랍정책을 통해 석유자원을 쉽게 획득하고,

미국 회사들을 위해 유가인하나 혜택을 요구했다(배리 루빈, 2006: 296). 그리고 미국은 중동 내 이

슬람의 정치적 후원자가 되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와하비즘으로 전통적 이슬람을 유지하는 온건한

순니파 정권을 도와 급진적 아랍 민족주의에 맞서는 중요한 군사적 요지도 확보하였다.

따라서 투쟁적인 아랍의 민족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합법적으로 아랍을 대표한다고 생각했고, 나세

르 이후 이집트 뿐 아니라 모로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및 레바논 같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온건파 이슬람 정권들은 서양의 앞잡이일 뿐이라 주장했다. 미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이집트를 회유

하는데 성공했고, 세계2위(1위는 이스라엘)의 미국의 보조금 수혜국이 되었으며, 1990년에 시작된 이

라크-쿠웨이트 전을 빌미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넓혔다 (배리 루빈, 2006:

298-299). 따라서 오사마 빈 라덴이 반미로 돌아서고, 9.11 공격을 한 것은 분명 친아랍적이며 친무

슬림적이었던 미국의 행위가 배신적이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2001년 9.11사건 이후 국세사회는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에 직면하였다. 한국도 2004년 6월 이라

크에서 활동하던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 김선일씨가 피살되면서 현실화되었고, 이후로도 인질, 납치

사건은 계속되었는데 2006년 3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KBS 용태영 특파원 피랍사건, 2006년 4

월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동원호 납치사건, 2006년 6월과 2007년 1월 및 5월 3차례의 나이지리아

대우건설 한국인 피랍사건 및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 등이 있다(윤태영, 2007:

78). 그러나 이 시점에서 미국의 외교정책과 테러에 대한 보복 전쟁에 대해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테러라는 것은 정치적 목적과 폭력의 범위에 대한 한계를 구분하기 어렵고 이념이나 종교, 민족 간

의 대립 및 갈등과 집단 간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89년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에 처음으로 테러리즘이란 단어가 정의될 때 테러리즘은 “공포의 시스템, 체제”로 국가적

9) http://en.wikipedia.org/wiki/Khorasan_(Islamist_group) 2014. 10. 13. “위키피디아 호라산”

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23/2014092300364.html 2014. 9. 23. “조선일보 닷컴

노석조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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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체제였다. 그러나 지금 테러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정당하지 않은 존재로 매도하고 싶거나 범죄

처럼 보이게 하고 싶은 정치적 활동에 빈번히 사용된다. 미국은 이슬람 세력을 테러와의 전쟁으로 선

포함을 통해서 세계적인 이해와 자국의 이해를 완전히 일치시키며 그 무엇에도 제약받지 않는다는 의

미에서 무한 권력을 가진 세계 정의의 단독 집행자로서 군림할 수가 있었다(사카이 다카시, 2007:

141-2).

그러나 이러한 무장세력에 의한 테러에 대해 보복전쟁 즉 ‘군사주의식의 테러’도 미국을 통해 자행되

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당방위식의 테러행위인 것이다. 미국은 핵 환산 금지

조약을 타국에 강요하지만 자신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1년 12월에는 탄도탄 요

격 미사일(ABM)협정에서 탈퇴를 하였다.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재를 개발하여 먼 거리에서도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함이었다. 미국은 1991년 미국의 이라크전쟁에서도 이라

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해서 자국 석유회사의 사활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개입하였으며,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4가지 자유 외에 실질적으로 “빼

앗고 착취하고 지배하는 자유”를 더 우선시 하게 되었다. 노암 촘스키는 아프가니스탄이 오사마 빈 라

덴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미국이 보복전쟁을 발발했던 것을 비유하여 “물건을 훔친 도둑이 이웃에 숨

어있다는 것을 당신이 안다면 그 도둑을 잡기 위해 당신은 이웃사람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살해할 권리가 있는가?” 라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노암 촘스키, 2002: 157).

이렇게 미국이 다수의 약소국에는 자신들이 정한 규칙을 강제하면서 자신들은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위하는 무법자 같은 불량국가 역할을 언제까지 자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계 평화의 입장

에서 아주 중대한 질문이다. 즉 이슬람의 지하드 세력도 문제가 되지만 미국의 테러보복 전쟁 또한 무

시 못할 불법권력 행세이다. 미국이 내건 세계평화에 대해 혹자는 조소를 가하면서 “좋은 전쟁은 없지

만 나쁜 평화는 있다. 타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최악의 비즈

니스이다. 이라크의 석유자원을 장악하고, 나아가 미국의 세력권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은 해방

이라고 한다”고 비판하였다(권삼윤, 2003: 75). 그렇다면 미국이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불의한 개입

과 억압을 행사하는 것과 더불어 한미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이슬람국가(IS)가 일으킨 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언제까지 정당한 전쟁이란 이유로 함께 동참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도 이 시점

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

VIII. 폭력 국가에 대한 비판과 평화에 대한 입장

국가란 하나의 절대 권위이다. 그러나 온전한 조직이 아니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없

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눈에는 세상 군주가 이 땅의 주인으로 보일지라도 국가의 권세는 영

원하지 않으면, 진정한 소유주 이신 주님 앞에서 물러나야 할 일시적인 주인일 뿐이란 사실이다. 그런

이유에서 모든 사회적, 정치적, 국가의 권위 등은 잠시일 뿐이다. 또한 국가는 종이 될 수도 있으며,

법은 정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이것들 역시 “은혜와 복음 진리에 의해 지배될 때”만 그럴 뿐 이런

것들은 거짓인 것이다(자크 앨룰, 1998: 290-291). 국가는 타락할 수 있으며 상대적이란 사실을 기

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 지배적인 국가와 그 국가를 지탱해 주는 세계관이 옳다고 말한다고 해서 성



- 15 -

경의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한 연유에서 기독교인들은 각 세계관이 가진 상대적 진리성과 타락

으로 인한 한계를 동시에 인정하여, 예수님을 제외한 어떤 인간이나 세계관, 이상사회도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지 않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자신들의 필요와 이해에 따라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낸 사회 내의 이해관계와 입장, 세계관에 대한 철저한 모색을 통해 역사 가운데 보이는

각종의 국가 권력의 양상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사회의 복잡한 특성

과 타락으로 인한 왜곡을 감안해서 역사형성에서 인간이 가지는 한계성과 책임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 (이흥기, 2003: 80).

국제적 사건이나 분쟁은 한 국가에 대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03년 3월 20일에 발생한

국제적 분쟁인 이라크 전쟁은 미국과 영국뿐 아니라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한국의 국가이미지

에 대해 중동 국가의 지역민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이인섭 외, 2004: 171).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

미동맹이란 관계 때문에 이라크를 파병했을 시점을 성찰해보면, 노무현 정부의 파병 방침의 제일 이유

는 이라크 파병을 통한 한반도 평화 확보였다. “우리가 미국의 요구 ”를 받아들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

을 때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부담감은 같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파병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

적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서보혁, 2014:

117).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요인은 동맹관계가 직접적 요인으로 평화가 인류 공통의 염원인 것은

분명했을지라도,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어떻게 추가파병을 노

잣돈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길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 것인가”하는 것이 당시 이라크 파병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서보혁 2014, 198).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로 중동에 또 한 차례 이슬람 국가를

상대로 무력 침입하는 것을 돕고, 보복테러를 가하는 것은 악에 대한 처단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

는가?

대한민국 헌법 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라크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이라크 통치위원회의 요청이나 승인절차 없이 이라크인들의 생명을 뺏아간 전쟁에

한국은 평화유지군이란 목적으로 명분 없는 파병을 했다. 한국의 이라크 파병은 미국 침략전쟁에 동조

하는 게 되었고 한반도 평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물론 이라크 민중의 생명을 빼

앗아가고 중동 평화를 해치며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은 반 평화적인 처사였다(서보혁, 2014:

119-120). 이라크 파병이 처음이 아니다. 그전에도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1964-1973

년)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지원을 얻어 낸 것이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는 사실도 기

억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때문에 용병으로 전쟁에 끼어들어 베트남의 수많은 국민들을 희

생시킨 것에 대해서 한국은 다시 한 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핏값이 오늘 우리의 풍요를 이루

는 밑거름이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구교형, 2014: 56).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이슬람국가를 향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슬람 국가가 가진 일

신교 사상과 지하드에 대해서, 그에 보복하는 미국의 또 다른 성전론식의 테러보복 전쟁에 대해서 한

국교회는 ‘중재자’로 서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구

절대로 한국 교회는 peacemaker 즉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자들로 서있어야 한다. 그것은 핍

박 가운데 있는 이라크 교회들을 향하여 “무기를 내려놓으라”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하

기도 한다. 교회란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본성이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주는 내러

티브의 공동체”(스탠리 하우워스, 2010:141-143)이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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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경전의 백성들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지금 난민으로 피난가게 된 이라크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들이 박해와 탄압 속에서 정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

해주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내러티브를 삶으로 살아내야만 진정한 평화의 복음은 무슬림

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예수께서 평화에 대해 설교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신 것

과 같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평화의 복음을 따라서 화평케 하는 훈련을 받는다(문시영, 2013:

17-18). 고난이란 훈련을 통해 성숙되면서 교회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로마시대의 극악

한 박해 가운데에도 초대 교회들은 이겨내었고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 이라크에까지 복음을 전파하였

다. 7세기부터 시작된 이슬람 제국 하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딤미(이등 시민)로서 차별과 고통을 받았

지만 아시리아 교회, 네스토리우스교회, 시리아 정교회 등을 유지하며 살지 않았던가? 세계 교회와 고

통받고 있는 이라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과 보복이 아닌 ‘비폭력과 평화’에 대해 한국 교회가 선포

할 수 있다면, 이러한 특별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한국 교회는 폭력과 전쟁으로 어두

운 이 땅에서 ‘평화의 왕’으로 사셨던 예수 공동체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롬 12:2)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 시대의 풍조는 바로 악을 악으로 갚으며, 남의 결점을 더 크게 잡아

악의 세력으로 몰아 마땅히 처단하려고 하는 지하드 곧 십자군들의 성전론적 사고 구조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18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화해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으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셨던 예수의 십자가 화해 사건(프리즌, 2012:126-127)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라

고 부름 받았다. 진정한 평화의 소식은 무력과 보복을 통해 찾아오지 않고 맨손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러 간이들에 의해서 들려올 수 있다.

십자군 전쟁은 200여년에 걸쳐서 열 차례나 반복되면서 역사적으로 동·서방 교회가 상처받도록 만

들었으며, 무슬림들과 기독교도들의 원한이 더욱 깊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뿐 그 땅에 진정한

평화는 임하지 못했다. 당시에 아무도 사라센(사막의 아들들, 동쪽의 유목민들)이라고 불리는 무슬림

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지만 성 프란시스는 그들을 사탄의 자식이나 악의 세력들로 보지 않

고, 5차 십자군전쟁 기간 동안 이집트의 술탄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향해 화해를 청하는 복

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1219). 그 후에도 1235년 십자군 전쟁으로 황폐해진 스페인 땅에서 태어났

던 레이몬드 룰(Ramon Lull)이란 선교사는 자신의 목숨을 다해 이슬람 선교를 위해 헌신하였다. 그

는 이슬람 선교를 위해 첫 번째는 그들에 대한 폭넓고 정확한 이해, 두 번째는 그리스도교에 대해 일

신론자들(무슬림들) 앞에서 잘 변증할 수 있는 신학적 지식, 세번째는 무슬림들(사라센)을 위해 생명

을 잃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용감성(스티븐 니일 1979: 139, 166-167)이

있어야만 그 땅에 선교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고 하였다.

IX. 나가는 말: 평화 추구를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

이슬람의 과격단체들은 지하드를 통해 다시금 공동체의 정체성과 옛 칼리프 시대 제국의 영광을 기

억하며 21세기 압바시드의 부흥을 다시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무엇을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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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용서받음’에 대한 기억이다. 먼저 용서받은 자들로서 예배와

삶 가운데 진정 빚진 자들로서, 용서하는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폭력을 내려놓고 무기를 의지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대체된다”

(존 파이퍼 2013: 115) 교회는 왜 달라야 하는가?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율법을 가지고 죽

이고 멸망하는데 사용한다. 이것이 유일한 ‘알라’를 향하는 최선의 길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

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오직 자신임을 성경에서 보이고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느니라”(요 14:6)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은

당시의 유대교를 따르던 일신론(알 타우히드)를 받드는 자들에게도 신성 모독죄였을 뿐 아니라, 철저

하게 정죄 받아야 했다. 그래서 유일신 교리를 내세우는 자들은 세상 만물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던 예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유일신론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을 사탄으로 정죄하고,

살해하는데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인간 예수에 대해 성경의 기자들은 그가 유일신

론을 깨뜨려 버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오직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증명

하셨다(최영실, 2004: 275-276).

지금도 이슬람의 유일신 사상은 타종교인들과 그들의 신은 마땅히 처부서야 할 사탄으로 규정되며,

철저하게 서구와 미국에 속한 다른 편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자신의 뜻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이 땅 가

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같은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서와 율법을 따라 무

죄한 자들을 죽이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는 그 자신이 율법에 의해 정죄함을 받

아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야 했지만 이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분의 영

광을 드러내는 길을 가실 수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 교회들은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군사주의 시대 풍조와 지하드식 사고방식에 대

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최첨단 무기 확보와 개발 경쟁에 몰두하면서 자

국의 안전과 미래만을 보장하려고 하는 국가들이나 단체들이 있다면 지지해서는 안 된다. 군사주의를

통해 우세한 군사력으로 평화를 도모하려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지지해야 한다(신원하,

2002: 205). 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교적 가르침이나 위대한 사상들도 무기를 통한 살상이나 지하드

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가 평화를 위해 발걸음을 하는 것은 무기를 드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선택이다. 예수님의 정의 원칙은 단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수조차도 정의로울 수 있도

록 가능성을 포기하시지 않는 방법이다(월터 윙크. 2003: 57-61). 이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악한 힘들이 겨냥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따로 세우신 특

별한 공동체인 교회의 성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사랑을 계시하는 자들이 모인 모임인

교회이다(자크 앨룰 1998, 287). 그러나 진리는 거짓보다 강하고, 빛은 어둠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

님의 백성들이 평화를 선포하는 십자가 사건은 해방과 승리,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 우리에게는 “세상

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십자가”(문용식, 2007: 140-1)가 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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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초록

20세기 중동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침공, 2003년부터 자행되었던 이라크 전쟁 등에 의해 이슬람으

로 회귀하고자 하는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그러한 원리주의적 무장단체 세력 중의 하나가 이슬람

국가(IS)이다. 이들은 2003년부터 알자마아트 알타우히드 왈지하드 라는 단체로 성장하였으며, 유일

신(알타우히드)과 지하드(성전론)사상을 바탕으로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에서 준국가 형태로 자리잡으

면서 새로운 칼리프 시대, 제 2의 압바시드 왕조를 세우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위해 지하드

를 정당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지하드는 정당방위의 혹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싸우는 개념에 기초한 내면의 투쟁이란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슬람의 무장 세력들은 외부의

적을 타도하기 위한 왜곡된 형태로 서구세력 타도와 불신자나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척결하기 위한 사

상적 근거로 더 자주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이슬람 국가가 가진 알타우히드 사상은 유일신을 따르는 종교지도자에 의한 정교일치의 사

회, 즉 이슬람법으로 세계가 통치되는 사회를 꿈꾼다.따라서 알라의 의지와 뜻을 가장 잘 따를 수 있

는 칼리프에 의해 모든 사회적 기초가 새롭게 건설되는 것을 이상적이라 강력하게 믿기 때문에 이들에

게는 현대 물질문명과 서구 세력이 제 1의 타도세력이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이드 꾸틉이 20세기

에 등장한 민족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외세의 사상과 이슬람 외에 다른 서구로부터 들어온 물질문명들

에 대해 ‘자할리야’ 시대라고 부르며 타도해야한다고 외쳤던 이유이다.

1990년대 이슬람의 혁명 조직들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무자헤딘의 극단주의자들은 빈 라

덴의 알카에다에 흡수되고,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했으며, 알카에다는 팔레스타인 문제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대해서 반감을 갖다가 1991년 걸프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이 이라크를 억제하고

비행을 금지시키면서 사우디에 미군을 주둔시키자 알카에다는 그때부터 미국 타도를 계획하였다. 그

후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호라산, 이슬람 국가(IS)와 같은 무장단체 세력들

이 확장되면서 세계의 많은 젊은 이들이 지하드에 참전하고 있다. 현재 이슬람국가는 이라크의 4%미

만인 기독교인들과 유대교도, 조로아스터교도들을 포함하여 야지드인들과 같은 소수 민족들을 인질로

잡고, 탄압하며, 학살하는 등 반인륜적인 법죄를 보여 전세계를 경악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인들은 미국과 함께 정당한 방위를 근거하여 무장 세력들에 대한 반감과 복수심으로 공습에 동

조하고, 지상군 파견을 해야 한다고 찬성하고만 있을 것인가? 하고 질문해 보아야 한다.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성경에는 메시아를 평화의 왕(사 9:6)으로 묘사하며, 메시아의 왕국을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

이 되는”사회(사 2:4; 7:25)로 그리고 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평화를 주시는 자라고 말씀

하셨다(요 14:27). 이 시대의 풍조는 바로 악을 악으로 갚으며, 남의 결점을 더 크게 잡아 악의 세력

으로 몰아 마땅히 처단하려고 하는 지하드 곧 십자군의 성전론적 사고 구조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고

린도후서 5장 17-18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화해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으며, 예수님이야말로 이방인

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평화였던 것처럼(엡 2:14-22)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용서만이

평화의 발걸음이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십자가를 통해 받은 용서와 은혜의 회복이 이라크의 기독

교인 난민들 가운데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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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예수께서 평화에 대해 설교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것

과 같이 핍박받고 있는 이라크 교회들을 향하여 한국교회와 많은 세계의 교회들은 중보자로서 십자가

를 짊어져야 한다. 한국 교회들은 무력과 악에 대항하여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복수심에서 비롯된

보복의 순환고리를 포기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설득해야 하며, 예수께서 맨손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모

든 맹렬한 공격과 적대세력의 힘에 맞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사건이 이라크에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

들에게도 승리의 확신을 주실거라 선포해야한다. 보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원수조차도 정의로울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던 그리스도처럼 중동 땅과 세계 교회 가운데 사랑과 평화의 메

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 교회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슬람 국가(IS)와 성전(지하드) 가운데 들려올 소식 “평화”
                                                   논찬자 고신대 이병수

        논찬 자는 상기 논문을 장점과 보완점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장점

1. 시의 적절성
  본 논문이 다루는 주제는 최근 국제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두 기자들을 참수
한 IS(이슬람 국가 이하 이슬람 국가)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시각에서 제공했다는 점에 시의
적절하다. 발표가 논문의 서론에서 잘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 이라크는 어떤 땅이며, 둘째, 
이슬람 국가의 실체는 무엇이며, 셋째, 그들의 탄생배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제정치적 요소
들이 역사적으로 개입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며 넷째, 현재 이라크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이라크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 다섯째, 야지드족들과 시아파와 그 외 소수 종파 등 이슬람국가와 
관련된 내용을 5가지 점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다. 

2. 미국과 거리두기
  그 동안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이유로 참전한 월남전, 2003년의 이라크 전 두 개의 
전쟁이 있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결과적으로 그 전쟁들이 명분 없는 실패한 
전쟁이었다는 점이다. 그 당시 국내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에 이끌려 참
전한 전쟁이었다. 발표자는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의 이슬람국가의 전쟁에 한국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미국과 거리두기”를 주장한 것은 지혜로운 제안이라고 판단한다. 발
표자의 제안이 두 가지 점에서 지혜로운 것은 첫째, 국제적 사건이나 분쟁은 한 국가에 대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2003년에 발생한 이라크 전쟁에 미국과 영국 다음으
로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함으로 중동국가에 대한 한국의 이미지가 손상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유는 이라크 전쟁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악의 축(Axis of evil)’ 으로 명명하면서 내건 가장 큰 명분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
무기(WMD)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량살상무기는 발견할 수 없었고 미국은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명분을 잃어버린 신세가 되었다. 물론 독재자 후세인을 체포하고 처형하는데 성
공했지만 말이다.
 둘째로, 이슬람 국가와 같은 무장 세력에 의한 테러에 대해 보복 전쟁 즉 군사적 보복으로 
공습에 이어 지상군을 파견하는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불의한 개입과 억압을 행사하는 것과 더불어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한
국은  이슬람 국가가 일으킨 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는 점에서 지혜롭다고 하겠다. 
  미국의 기독교 사회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그의 대표적 저서인 
《도덕적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에서 개인이 도덕적 일수 
있지만 사회와 집단 및 국가는 비도덕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사실 미국이 국가적으로 기
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는 비기독교적 요소로서 ‘국익’
과 ‘힘의 논리’에 움직이는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정책의 대표적 
비판적 학자인 노암 촘스키는 끊임없이 미국의 대외 정책과 특히 중동문제에 대해 비판했던 



것이다. 

3. 기독교적 접근
  발표자는 전쟁의 참혹함으로 얼룩진 중동 예를 들면 이라크, 시리아 및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하겠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의 하나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에 대해 평화
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발표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라크 및 시리아 등 
분쟁지역 국가에 전파함으로 한국교회는 앞으로 중동선교를 대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했
다

보완점
1.평화를 중동의 분쟁지역 나라에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보완
되었으면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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